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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가 초의스님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두 사
람의 교유관계는 물론 당시 세상사가 한 눈에 드
러나는 묘한 매력이 있다. 때로 추사의 편지글에
는 불교의 출세간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이는 추
사뿐만 아니라 당시 사대부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위명존순(俟命存順: 천명에 맡기고
순리로 보존)은 유자(儒者)의 사생관(死生觀). 이
런 연유로 윤회를 반복하는 스님들의 처사를 곱
게 보지 않은 듯하다. 〈완당전집〉에 수록된〈여초
의(與草衣)〉두 번째 편지에는 이러한 간극이 또
렷이 드러난다.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 세간에도 또 한 해가 지
나가는구려. 그대들은 영원히 윤회를 벗어나 윤회
가 없는 곳에 머물려고 하지만 그러나 평범하게
살면서 천명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순리요, 죽는
것이 평안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대들이 하려는 것은 애만 많이 쓰고, 번번이 반
복되는 일은 아닐는지요. 天命에 맡기고 순리로
보존되는 것인데도 없는 것을 받들고 있으니 매
우 슬프고 멍합니다. 이어 스님의 편지를 받으니
글자 글자마다 지혜의 구슬이 온 방을 (등불처럼)
밝게 비춰 피상적인 말로 반나절 한가로움을 빼
앗은 것과는 비교 되지 않습니다. 기쁘고 기려집
니다. 海 스님도 무탈하신가요. 매번 밥을 먹을 때
에도 잊지를 못하는데, 해 스님은 오히려 잊은 지
가 오래 되었겠지요. ‘無我無人’이라 예서로 쓴
큰 글씨를 보냈는데, 행여 나를 위해 돌려보내는
것이 어떨지요. 이미 없어졌다면 잊어버리는 것도
집착이 없는 것이지요. 이는 無忘으로 이를 증명

하는 것이니 老師에게 전해 한 바탕 웃음거리로
삼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運百福’라고 쓴 큰
글자는 스님이 거두시어 스님에도 모든 복이 들
어오시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들이 들어오
시게 하십시오. 이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열
꼭지의 판향을 함께 보내 청공으로 올립니다. 하
인을 세워 놓고 근근이 적습니다. (日月滔滔 世間
又過一春秋 宜師輩之欲永脫輪劫處겘轉之地 然以
居굂俟命存順沒곻者觀之 師輩之所欲爲者 곻不勞
勞而反겖多事耶 委存失奉殊覺턷졳 續枉禪緘字字
惠珠燭照一室 大非皮相言語 半日偸閒之比 以欣
以頌 海老師亦無恙否 每飯不可忘 此老則必忘之
久矣 以無我無人四大괐字寄送 幸爲我轉致何如
旣無矣忘亦無着 是所以無忘也以是叩證 聊傳老師
一粲無妨 運百福三大字 師自收之自運而運人 是

切禱 十瓣香幷呈以備淸供 굤 艱草)
이 편지가 초의에게 보내진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해 스님(해붕스님)의 안부를 묻고 있
는 것으로 보아, 1826년 이전의 편지로 추정된다.
해붕스님에게 대한 추사의 특별한 정회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거니와 밥을 먹을 때에도 노스님
을 잊지 못한다는 대목이 특히 눈에 띤다. 또한 초
의스님이 보낸 편지가‘글자 글자마다 지혜의 구
슬이 온방을 밝게 비춰 피상적인 말로 반나절 한
가로움을 빼앗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한 추사의 고백은 초의의 식견을 높이 평가한 것
일 터. 이러한 서로간의 존경심은 이익 되는 좋은
벗 중에 가장 수승한 관계로, 후인의 귀감이 되기
에 족하다.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글씨는 현재

‘명선(茗禪)’, ‘동국선원(東國禪院)’, 일로향실(一
걙香室), 등 여러 점이 전해지지만 이 편지에서 예
서로 쓴‘무아무인(無我無人)’과‘운백복(運百
福)’을 이미 써서 보냈으며, 열 꼭지의 판향(瓣香)
도 아울러 보냈다는 것이 확인된다.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주변을 정화하는 향은 부처님께 올리는
청공(淸供) 중의 하나. 특히 무아무인(無我無人)
이라고 쓴 글씨를 다시 돌려달라는 추사의 뜻이
궁금하다. 더 나아가‘만약 없어졌다면 잊어버리
는 것도 집착이 없는 것’이란 말이나 이는 무망
(無忘)으로, 집착이 없음을
증명한다니 그의 해학은
언어를 초월한 것임이 분
명하다. 더구나 해붕스님께
알려 한바탕 웃음거리로
삼으라는 그의 농담은 진
정 추사다운 해학의 일면
이라 하겠다.

“글자마다 지혜구슬이 온 방을 밝게…”

“초기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작업은 전불교적인 차
원에서 진행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개인 차원에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지금 두 스님의 초인적인 노
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11월 초 한파가 몰아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만난

황경환 회장(56·진양유조선 회장, BBS울산방송 사
장)은 두 스님의 노고에 대한 찬사로 말문을 열었다.
황경환 회장은 각묵 스님과 대림 스님이 등장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후원자다. 
각묵 스님과 대림 스님은 1980~90년대 인도 푸나대

학교에서 초기불교경전을 공부하며 만났다. 초기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원력을 세우고 한국으로 돌
아왔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한국불교에선 건물불사를
위한 불사 후원은 넘쳐났지만 경전 번역에 대한 후원
은 관심조차 없었다. 이 때 이들의 후원을 자청한 이가
황경환 회장이었다.

불교 미래, 초기불교에 있음 확신
황 회장은 수십 년 동안 부산경남지역에서 내로라

하는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면서 불법을 공부했지만
“불교가 무엇인지 도대체 감도 잡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황 회장은 1987년 미국 군수업체인 휴즈사
에서 근무하던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에
드워드 김 박사를 만나 초기불교 공부에 눈을 뜬다.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일하던 당시 김 박사의 불교
강연을 듣고 개인적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대화를 나
누던 중 그가 과학과 불교의 관계를 빨리경전 등 초기
경전 일화로 풀어주는데 정말 쏙쏙 알아듣겠더군요.”

황 회장은 김 박사의 초기불교경전 풀이를 듣고
‘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었구나’하고 무릎을
쳤다. 김 박사는 황 회장에게 불교는 합리적, 이성적
종교이며 특히 초기불교에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고 설명했다.
“과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안다’입니다. 그냥 아
는 것이 아닌 실험적 증명을 통한‘앎’입니다. 초기불
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스스로 실험해 보며 깨달아
가게 합니다. 그러기에 초기불교는 과학적입니다.”
황 회장은 그날로 초기불교에 매진했다. 한마디로

반은 미친 사람이 됐다. 초기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인
도와 동남아를 방문하기도 수차례 인연의 끈은 미얀
마에서 이어진다.
“2001년 미얀마 쉐우민 명상센터에서 위빠사나를
공부할 때입니다.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몰랐지
만 제 옆에 함께 있던 분이 대림 스님이셨어요.”

한국에 돌아온 황 회장 앞으로는 대림 스님이 번역
한 책 한권이 전달된다. 〈염수경〉이다.
〈염수경〉을 읽고 대림 스님을 만난 황 회장은 이후
각묵 스님과 대림 스님의 초기불교경전 번역에 대한
원력을 느끼고 후원을 결심한다.

죽음 앞에서 새로운 원력을 세우다
“한국 수행자들은 과정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
습니다. 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어떻게 해결해
야 하는지 늘 고민했어요. 그 해결책을 초기불교불전
에서 찾았습니다.”
봉녕사 강원 대교반 시절 매일 1000배를 하며‘일

생 중노릇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선지식을 만나게 해
달라’는 발원을 한 대림 스님. 대림 스님은 강원 졸업
당시 향후 계획으로 역경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후 초기 승단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란 기

대로 티베트를 찾았다가‘남방(南方)’에서 공부하는
게 좋다는 선배와 도반들의 권유로 인도로 발길을 옮
겼다. 인도에서 각묵 스님을 만난 대림 스님은 각묵 스
님의‘초기경전을 공부해 보라’는 조언을 듣고 초기

불교 공부에 빠져든다.
“인도에서 곧바로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출가해 세
속에서 공부한다는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각묵 스
님의 추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식이죠.”
대림 스님은 한달 동안 절만 하며 진학여부를 고민

을 했다. 대림 스님은“내가 스님이란 아상(我相)을 갖
고‘마을 선생님’에게서 공부를 못하면 다른 곳에 가
서도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아만(我
慢)’을 버리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스님은 뿌나대에
서 1년 간 산스크리트 문법 공부에 치중했다. 
대림 스님은“수행과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

며, 매순간 즐거운 마음이 들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
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 순간 번뇌가 일어날 때 상황에 맞는 대처를 초
기불교에서는 상세히 일러줍니다. 초기경전에서의 부
처님 말씀은 불자들을 이끄는 친절한 선생님입니다.”
대림 스님은 공부하면서 건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미얀마에서는 이질에 걸려 죽음 직전까지 갔다.
‘내 삶을 미얀마에서 정리하는 구나’라고 생각한 순
간 기적같이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 
“그 때 이후의 삶은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더욱 역경에 매진하겠다는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대림 스님은 귀국 직후 각묵 스님과 함게 초기불전

연구원을 설립해 빨리어 삼장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
업을 시작했다. 이 작업은 10년 동안 진행됐다. 

선수행서 못 얻은 목마름, 초기불교서 풀어
“부처님 생존 당시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할 때, 한
국 불교도 바른 길로 활발하게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초기불전연구원을 대림 스님과 함께 만든 후 경전

번역과 강연 등에 나서고 있는 각묵 스님은 1979년 화
엄사로 출가해 7년 내리 선방에서 화두를 든 수좌 출
신이다. 
각묵 스님은“출가 후 간화선 수행을 계속했는데도

해답을 찾지 못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스님은 그
때 대학시절 접한 법정 스님 번역의〈숫따니파타〉같
은 초기불교 책들을 다시 접하며 초기불교경전 번역
의 뜻을 세우게 됐다. 스님은 항상 걸망에 법정 스님의

〈숫타니파타〉를 넣고 다니면서 수십 차례 읽었다.
1989년부터 뿌나대학에서 산스크리트어 공부를 시

작으로 10년 간 유학한 스님은 인도에서 고대 인도 성
전인‘베다’를 전공하는 등 박사과정을 마쳤다. 스님
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나무 아래 경전을
올리고 번역에 서원을 세운다.
스님은 인도 유학 시절부터 경전 번역에 매달리기

시작해 니까야 번역을 진행했다. 스님은 하루에 10시
간 넘는 번역 작업을 반복하다 얻은 피로와 스트레스
로 뇌수술을 받기도 했다. 몸과 마음이 지친 각묵 스님

에게 그 때 만난 대림 스님은 훌륭한 도반이자 선지식
이었다.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함께 할 수 없는’성격이라는
각묵 스님은 아는 이 한 명 없는 태국으로 건너가 골
방에서 6개월 동안 3권의 번역을 해내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각묵 스님은 초기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불교

의 뿌리를 배운다는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기불교 관심에 보람 느껴
“최근 조계종 교육원의 스님 연수에서 초기 불교 강
좌의 수강 신청자가 다른 과목의 4, 5배에 이르고 종단
차원에서도 교과과정에 초기불교 강좌를 도입하는 등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보람을 느낍니다.”
각묵 스님과 대림 스님은 초기불교는 이미 한국불

교의 일부가 됐다고 평하며 완역된 초기불전이 한국
불교 발전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원했다.

각묵 스님은“현재 세계적으로 불교는 르네상스라
고 할 정도로 부흥기를 맞고 있다”며“한국 불교가 중
흥을 맞으려면 원전에 기초한 체계적인 한글화 작업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황경환 회장은 두 스님의 번역작업의 노하우를 공

개하며 종단 차원의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
다. 각묵 스님은 수십년이 걸릴 번역작업을 두 스님이
가능한데는 번역과정에서 팔리어 술어집 만들어 데이
터베이스화 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두 스님은
사부 니까야 완역에 이어 논장의 주요 주석서와 팔리
고유명사 대사전 등을 출간하는 한편 향후 윤문팀을
구성해 지금까지 번역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불교는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부흥기를 맞고 있어요. 반면 한국 불교는 다소 침체해
있는데 한국 불교가 중흥을 맞으려면 원전에 기초한
체계적인 한글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이 다 할 때 까지 오로지 초기불전에 대한 역경

작업을 하겠다는 두 스님과 그들의 후원자 황경환 회
장. 이들의 모습에서 과거 중국에 불교가 전래 되었을
때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번역했던 구마라집 스님의
모습이 비춰졌다.

각묵스님스트레스로뇌수술

대림스님이질로죽을고비

두스님, 초기불전연구원세워

황경환회장지속적인후원

인도서완역불사원력세워

술어DB화노하우로속도빨라

초기경전은불교의뿌리

팔리어삼장50여권완역계획

조계사앞마당에서각묵스님(왼쪽)과대림스님(가운데)이황경환회장(오른쪽)과함께걸으며그동안의소회를털어놨다. 세선우는“불교는현재세계적으로르네상스를맞고있다. 때문에부처님의친절한가르침인초기불교경전을공부해야한다”고말했다.

전화벨이 울린다. 속가 아버님의 전화다. 
“여보세요”“셋째가?”“예, 주경입니다.”“아~
그래. 스님, 잘 지내지요. 여기 집이다. 아버지.”
“네,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하시지요.”

속가의 부모님은 스님이 된 아들에게 전화를
하면 아직도 말씀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며 편안
하고 자연스럽지가 않다. 
아들이 스님이 되고도 10여 년 정도 자주 보지

못할 때는 당신들 편한대로 말씀을 하셨지만, 주
지를 맡고나서는 거처가 일정한 까닭에 초파일을
비롯해 기도와 행사가 있을 때는 자주 절에 오시
곤 한다. 
처음에는 당신들 편한대로 평어로 말씀을 하셨

지만 신도들이 스님께 예의를 갖추는 태도를 자
주 접하면서 어느 순간 때때로 경어를 사용하기
도 하셨다. 
한 번은 아버님께서 물으셨다. “아들 스님한테

꼭 존댓말을 해야 하나?”“하하, 법회나 여러 사
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경어를 쓰시도록 하
고, 개인적으로나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편하게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그래요, 알았어요.”
어머님도 이런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대화의 시작은 거의 평어로
시작하지만 이야기가 끝날 때에는 경어로 마무리
되곤 한다.
아버님은 자주 명산고찰에 등산이나 관광으로

방문하시곤 하셨지만, 아들이 출가할 때까지 한
번도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절을 한 적이 없었
다. 대체로 자유로운 생각을 지니시고 호탕한 품
성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던 아버님

은 당신 나름의 분명한 철학과 종교관을 지니고
계셨다. 
‘당신은 당신의 힘과 노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부처님이나 신 등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빌 생각이 없다. 그리고 당신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사회적으로나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또 가족들이 종교를 믿는 것은 자
유지만 자신에게 종교를 믿으라거나 불편함을 준
다면 안된다.’

당신의 이런 원칙은 아들이 출가하고 나서도
지켜졌고 스님이 된 아들도 당신의 뜻을 존중하
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오셨을 때 법당에 들어
가서 절을 하시는 것이었다. 
“아니 아버님, 어쩐 일로 법당에서 절을 하셨습
니까?”“허허, 아들이 주지스님인데 모시는 부처
님한테 예의는 지켜야겠다 싶어서 절을 했지요.”
그렇게 아버님은 부처님께 처음으로 절을 올렸다. 
당신 보기에 아들이 믿음직하고 부처님의 가르

침이 좋다고 생각되니 그렇게 절을 드린 것이다.
이후로도 꼬박꼬박 챙기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편하게 법당출입을 하시는 것으로 보였다. 일단
당신의 완고한 고집을 접었으니 더 깊고 귀한 불
법의 인연이 따르기를 기대해 본다.
다른 사찰들은 어떤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

절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드물지 않게 오는 편이
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척의 정으로 오지만 다시
올 때는 불자로서 태도와 예법을 잘 지키곤 한다.
주지가 그렇게 지내니 대중스님들의 가족과 친지
들도 편하게 오고 간다. 다만 다른 신도들과 조금
도 차별이 없이 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생전 알지도 보지도 못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법을 하기도 하는데, 세상 무엇보다
깊은 인연인 가족들에게 법을 전하고 포교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부끄러
운 일이 아니겠는가. 아버
님 어머님, 그리고 형제들
과 그 가족들. 혈연과 인연
으로 맺은 다생의 소중한
사람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이 주지이니 예의 지켜야죠”

법당출입없으시던아버지

평소안부전화에도경어써

가족포교못하면부끄러운일

전법일기

그림·박구원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박동춘(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주경스님(서산부석사주지)

〈완당전집〉에수록된추사가초의에게보낸두번째편지

‘運百福’큰글씨…초의복축원

판향동봉부처님께청공올려

아버님, 법당에 가서 절하시다언어를 초월한 해학

초기불교경전 번역 원력 세운 세 선우
각묵·대림스님‘발원’뒤 황경환씨 후원

초기불전연구원에서번역한나까야와초기불교해설서

각묵스님은…각묵스님
은 1979년 화엄사에서 도
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 자운 스님을 계사
로 비구계를 받고 7년간 안
거 수행한 후 인도로 유학
해 뿌나대학 산스크리트어
과 석·박사 과정을 마쳤
다. 번역서로〈금강경 역
해〉, 〈아비담마 길라잡이〉,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
부〉등을출간했다.

대림스님은…대림스님
은 1983년 세등선원에서
수인스님을은사로출가해
봉녕사 승가대학을 졸업해
인도 뿌나대학 산스크리트
어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청정도론〉주석
서로 뿌나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번역서로
〈염수경〉〈아비담마길라잡
이〉〈들숨날숨에 마음 챙기
는공부〉등이있다.

황경환회장은…황경환
회장은 국제P.T.P한국본부
총재와 울산시 불교신도회
장, 법무부 불교분과 종교
위원, (사)한국불교연구원
이사, 초기불전연구원상임
연구위원, 법무부울산구치
소교정협의회장등을역임
했으며, 현재는 동국대 경
주캠퍼스 평생교육원 교수
와㈜진양유조선회장등을
겸하고있다.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이〈맛지마 니까
야〉를 한글로 완역하며 4부 니까야를 완역했다.
대림 스님은 팔리어의 로마어 표기판을 바탕으
로 5년 동안 번역에 매달렸다. 전체 3100개 이
상의 방대한 주석도 달았다. 
책을 낸 초기불전연구원은 원장인 대림 스님

과 함께 각묵 스님이 2002년 만든 연구단체. 초
기불전연구원은 총 50권에 달하는 팔리어 삼장
전편을 한글로 완역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작불사 뒤에는 황경환 진양유조
선 회장이란 후원자가 있다. 각묵 스님과 대림
스님, 또 황경환 회장을 11월 7일 조계사에서
만났다. 글=노덕현기자noduc@hyunbul.com

사진=박재완기자wanihollo@hyunbul.com

탱화청동불상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3219-7180 / 010-3743-5167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상균 → 원만당석윤

신중탱화

생명에너지를굳건히지키면
약이입에이르기전에 병이낫는다

환인동요가마을

주주문문 및및 상상담담:: 016-823-0483 wwwwww..mmssjjyy..ccoo..kkrr
입입금금 :: 농농협협 115500001122--5566--008866112222 예예금금주주 ::김김용용희희((민민속속죽죽염염)) 경경북북영영덕덕군군지지품품면면속속곡곡동동 5544번번지지

민속죽염 2255년년전전통통
조조상상의의 얼얼과과 혼혼이이 담담긴긴 우우리리 민민족족의의 대대표표죽죽염염

99번번구구운운

가가 루루 자자죽죽염염 112255gg 4400,,000000원원
가가 루루자자죽죽염염 223300gg 7733,,000000원원
알알갱갱이이자자죽죽염염 112255gg 4433,,000000원원
알알갱갱이이자자죽죽염염 223300gg 7788,,550000원원

22번번구구운운

보보급급형형민민속속죽죽염염 550000gg 1188,,000000원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미만은배송비3천원적용. 

※자죽염구매시사은품(휴대용알갱이자죽염10g)증정.  회원우대

인체건강의4대요소는“맑은물, 맑은공기, 맑은음식, 질좋은소금”인데이중“질좋은소금“자자색색죽죽염염은총아홉
번의가열과정을거쳐독성의완전제거와약성의완전합성이이루어지며마지막아홉번째는극강한열에의한용
융과정을거쳐탄생된품질이가장우수한죽염입니다.  이죽염은다음과같은기능이있기에일반인및환자들에게
꾸준한섭취를권장할수있는좋은식품이라할수있습니다.

1. 강한해독작용을하며간기능을좋게한다.            2. 소염작용을하며잇몸과치아를튼튼하게해준다.
3. 위장을튼튼히하며식욕을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체질개선에도움을준다.

※죽염을꾸준히섭취하시면인체의자가면역력이높아져감기등 기타질병예방에크게도움이됩니다.

四 代 傳 統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발기 협의회
1차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종사, 대종사 급만 동참 가능)

법하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심사후 우선 세계불교와 한국 불교 승가 정화 차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출가 의식을 초발심의 행자로 돌아가 1주일간 종단불문, 법납,
속납까지 불문하여 남방불교의 종정 및 부종정 스님들의 지도하에 종정스님의 사찰에 입소하여 단기수행을 완료한 스님 중에 우선 108명의
원로 및 증진 비구를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오.

한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온 큰스님들께서 앞당겨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한국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샘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만이 추대위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고승 및 증진 스님들께서 500인 추대위원을 심사 위촉하게 됩니다

불교 승단 품수 의식 공고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WORLD BUDDHISM LEADER

미얀마 연방 승가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 木鐸 慧恩 전화 : 02)733-5665.5670 /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전화 : 02-733-5665.5670  011-229-6061  팩스 733-5671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정법수호의깊은의지로지탄과격려를받으며희생할각오로소승목탁글월드리립니다.
한국불교계에는 300여종단이있습니다. 종정스님그리고총무원장스님각원장들그분들의

명칭이하나같이대종사, 종사입니다. 아니어찌보면모두가대종사요. 너도나도대종사종사이니참으로
안타까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 한국불교계에서는거의대부분별위식과고시가없이종헌종법에의거하여품수를올리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우리들에게도정리가되고조금은걸러서그래도부처님전에부끄럽지는안해야되겠다는생각에서
그동안종단을불문하고스님들께미얀마연방승가회원로및부종정스님들을 3증칠사와은계사로모시고 500여스님들의

축하속에부처님당시의수행법에따라떳떳하고 자랑스런구족계의식을봉행하여왔습니다. 생각의외로좋은반응을받고있기에
자부심과긍지를느낍니다. 미얀마연방승가회와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2013년2월28일~ 3월7일에큰행사를준비하고있습니다.

철저한준비속에봉행되는국제적인행사이기때문에사전에미리신청을받고자합니다.
망설이지마시고좋은인연을맺어부처님의가피속에정진하는출가승으로다시거듭나시기바랍니다.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大僧正 목탁 혜은 합장

신청기간 : 2012년 12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접수처 : 서울시종로구청진동 6번지신영빌딩 303호국제불교지도자협회
출발일시 : 2013년 2월 28일(음렬 정월 19일) 6박 7일간 소승불교 체험 수련 정진 법납, 속납 일체 불문하고

대우 및 예우 일체 없음

☞국제 포교사 자격 고시 -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구족계 자격자

1.구족계 자격 : 한국의 모든 종단 소속 비구 스님
2.법납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출가승에 한함
3.30명 한정 선착순 접수

☞종사 대종사 품수식
1.법납 25년 이상 : 종사 2.법납 30년 이상 : 대종사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2차 : 심의의원회
최종심사스̀님들께 품수 인증서 및 패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수여하는 국제 불교 지도자 포교 공로 훈장 수여

구족계 수계자 전원 부종정 스님 사찰에 입소
수행 결사 (위빠사나, 발우공양 예불의식 ) 체험 후

구족계 봉행 남방불교 전통의 불명 수여

일시 : 2013년 2월 28일 ~ 3월 7일까지 (1주일간)
봉행 행사 이후 한국에서 재 추대행사 계획

2013년 4월 16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 의식 봉행 및 연예인 축하 공연


